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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아(1개월-24개월)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 애착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특별히 

한국어머니의 자녀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전

통문헌들 속에서 양육자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나타낸 문헌들을 선별하여 한국적

인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 구성개념을 추출하였다. 또한 오늘날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

한 어머니 애착을 개방형 설문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이론적ㆍ잠재적 구성개념과 문항들을 도출하고, 

어머니 애착 척도에 대한 일련의 타당화 과정(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거쳐 영아에 대한 한국적 어머니 애

착 척도를 제작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24개월까지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

머니를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실시한 결과, 417부의 자료가 본조사에서 최종 선택되었다. 본 

연구는 주 양육자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어머니 

편에서의 애착을 다루었으며, 아울러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 과정에서 생물학적 보편성과 

함께 문화적 독특성을 고려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어머니애착, 척도개발, 타당화,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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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애착이란 영아와 주 양육자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동물행동학적 관점에서 

이 정서적 유대감은 일반적인 대상에게 의지

하는 의존성과는 달리, 특정한 개인과의 지속

적인 애정적ㆍ정서적 유대이며, 종(種)의 생존

을 위해 생물학적으로 형성되어진다. 이와 같

이 일반적인 대상이 아닌 한 특정 개인과의 

밀접한 관계인 애착은 다른 동물에 비해 초기

에 주 양육자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인간 종 특유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

하여, 개체와 더 나아가 종의 종족보존을 위

해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생물학적 속

성을 지니고 있다. 

  여러 이론들이 애착의 형성과 발달에 대한 

설명에서는 조금씩 뜻을 달리하고 있지만, 영

아가 생후 1년 이내에 특정 대상과 서로 밀접

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

성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아동

기의 사회정서발달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모든 

발달영역들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

기에 까지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데에 동

의하고 있다. 즉 과거 영유아기의 생존과 보

호기능으로서만 인식되어 왔던 애착이 이제는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아동기와 청년기, 성인

기에 이르기까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자아인

식, 우울증, 사회성, 리더쉽, 인지발달 등과 같

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입증

되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발달심리학과 아동

학뿐만 아니라 간호학과 의학, 그리고 상담심

리학 영역에 이르기까지 애착에 대한 관심은 

여러 학문 영역들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관심은 내적 실행모

델이라는 이론적 개념과 표상을 통한 측정도

구 개발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되었다. 

특히 “낯선 상황”과 같이 기존의 영아기 애착

행동 관찰연구에서 표상을 통한 영아기 이후

의 애착측정도구 개발은 기존의 영아의 애착

발달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애착

은 영아기에 나타나는 발달적 특성에서 벗어

나 전생애적인 관점에서의 애착으로 확대ㆍ발

전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착연구의 다학문적 관심과 

전생애적 관점으로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

들 연구의 대부분은 주 양육자, 즉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애착발달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

에 대한 가장 주된 원인은 Bowlby가 어머니와 

영아의 밀접한 정서적 유대관계에서 어머니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결속만을 애착으로 규정

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어머니 편에서의 아동

에 대한 결속은 애착이 아닌 양육자의 민감성

과 같은 어머니의 양육체계로 개념화함으로써

(Ainsworth & Bell, 1977), 그동안의 애착연구는 

대부분이 어머니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애착 

연구로만 한정되어졌다. 심지어 성인애착측정

도구의 개발로 애착의 전생애적 개념이 보편

화 되어진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애착연구는 

부모나 교사와 같이 성인에 대한 아동 편에서

의 애착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Bowlby가 애착

을 자기 자신 보다 더 강하거나 현명하게 지

각되는 타 개체와 한 개체 간에 맺어지는 사

회적 관계, 즉 보호 요인으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즉 Bowlby는 애착을 “영아와 주 양육자 간

에 형성하는 밀접하면서도 친밀한 정서적 결

속”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호적 기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영

아애착의 핵심개념인 보호적 기능은 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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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영아의 접근추구나 접촉유지와 같

은 애착행동과 탐색행동 간의 조절인 안전-기

반(secure-base)행동을 통해 나타난다. Bowlby 

(1982)에게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애착하는 것

은 성인인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

이기에, 부모의 자녀 애착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아닌 병리적 관계의 징후로 인식되어

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Hinde(1979)는 사회적 관

계는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쌍방적(dyadic) 프

로그램을 구성할 때 나타나며, ‘사회적 유대

(social bond)’라는 용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서

로 연결된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사회적 관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함으로써, 애착을 아동 한쪽 측면에서만 개념

화한 Bowlby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Bowlby와 Ainsworths는 아동과 주 양육자 두 사

람이 공유하는 쌍방적 프로그램의 한쪽을 ｢애

착｣으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양육자의 민감

성｣으로 개념화하였지만, 동물행동학에서 친

자, 부부, 암수 등의 밀접하며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유대(bond)｣는 양쪽의 두 사람에게 

내재된 고유한 속성이기에 애착과 양육자의 

민감성보다는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동시에 어머니의 아동에 대한 애착을 모두 포

함하는 포괄적 애착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

시한 것이다.

  그 결과 Bowlby와 Ainsworth 이후 애착을 어

머니와 자녀 양쪽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새로

운 시각이 제시되었다. 애착은 두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이며, 특별히 두 사람 사이의 쌍

방적 관계이기에, 어머니에 대한 자녀 편에서

의 정서적 결속만이 애착이 아니라, 어머니 

편에서의 자녀에 대한 결속도 애착이라는 것

이다(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inde, 1979;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Müller, 1994).

  특히 애착의 주요 이론적 토대인 동물행동

학과 최근의 동물행동학 이론인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생물학적이며 내재된 결속을 애착이 아닌, 양

육자의 민감성과 같은 양육태도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owlby

가 어머니 편에서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결속

을 애착에서 제외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Bowlby 

당시 동물행동학적 접근으로는 자기희생으로

까지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유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

다.

  동물행동학은 Darwin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종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화론

의 본질은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체는 살아남고, 다른 개체는 사라진다

는 자연선택(또는 자연도태, natural selection)개

념이다. 개체의 생존이 가장 중요한 진화론과 

동물행동학에서는 개체의 생존과 반대되는 자

녀에 대한 어머니의 유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새끼와 어미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동물행동학 연구

는 주로 새끼에 대한 어미의 행동보다는 어미

에 대한 새끼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

가 이루어졌다(예: Lorenz의 각인연구, Harlow의 

“철사엄마”와 “헝겊엄마” 실험). 따라서 동물

행동학을 주요 이론적 토대로 삼은 Bowlby의 

애착연구 역시 어머니에 대한 영아의 애착에

만 일방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자

연선택에서 선택되는 것은 개체가 아닌 유전

자이며, 개체는 유전자가 증식되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운반자에 불과하다는 Wilson(1980)의 

사회생물학적 접근에서 애착을 바라볼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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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의 자녀에 대한 맹목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정서적 결속,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에게 선천적

으로 내재된 생물학적 본능이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착연구가 어머니의 자녀애착은 소외된 채, 

자녀의 어머니 애착으로만 진행되어져 온 것

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초기경험, 특히 발

달 초기에 이루어지는 영아와 주 양육자인 어

머니와의 관계인 애착의 질이 표상을 통해 전

생애 동안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

하다면, 이제는 기존의 단일 방향 연구에서 

벗어나 그동안 애착연구에서 소외되어 온 자

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영아애착, 즉 양육자에 

대한 자녀 편에서의 애착 연구에 비하면 상대

적으로 소수이지만, 애착을 부모와 자녀 사이

에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인식

하고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정서적 결속으

로 인식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소 있다

(김기영, 2000; 김봉선, 1994; 신현정ㆍ박영주

ㆍ강현철, 2004; 임숙빈, 1996; 한규은, 2001; 

Beal, 1991; Becker & Becker, 1994; Bromwich, 

1990; Carter-Jessop, 1981; Cranley, 1981, 1992; 

Fuller, 1990; Hock, McBride, & Gnezda, 1989; 

Mercer & Ferketich, 1990, 1993, 1994).

  이들 연구들은 최근 임상 영역에서 생의 초

기에 어머니와 영아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짐에 따라, 주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태아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신생아 간의 조기접촉을 통해 어머니의 자녀

애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다. 반면 아

동학과 같은 인간발달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진 

국내의 어머니 애착연구는 유은희와 박성연

(1989)이 성인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살펴본 연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애착 연구가 전생애적 관

점으로 확대되어 영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

년, 성인기의 애착관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결

국 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착과 같은 애착의 

질적 차이는 바로 처음 애착이 형성되었던 영

아기에 이루어진다. 영아기에 형성되는 자녀

에 대한 어머니 애착은 영아의 애착형성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Klaus & 

Kennell, 1976), 언어발달, 표현능력, 문제해결능

력, 호기심, 자기통제력 등과 같은 영아기 이

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Bee et al., 1982; Parker & Stevenson, 1982, 방

경숙, 2000 재인용). 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

머니와 보내는 영아에게 있어, 자녀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통해 표출되어지는 정서적 결

속인 어머니 애착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

향을 미쳐 영아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Bromwich, 1990; Mercer & Ferketich, 

1993, 1994).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앞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즉 민

감성과 같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적, 심리

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

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애착이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생

물학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문화마다 

독특하게 이루어지는 부모 자녀 관계와 애착

행동 특성을 간과한 채 특정 문화권에서 설정

한 측정방법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

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화

마다 애착에 부여하는 가치, 혹은 바람직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61

애착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어머

니가 영아를 양육할 때 설정하는 목표나 의사

소통 방식, 그리고 상호 간의 반응양식에 있

어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Ainsworth의 낯선 상황실험을 통해 

영아애착을 비교 문화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

국 중류층 영아에 비해 독일 아이들은 불안-

회피 유형의 비율이 높았고(Grossmann et al., 

1985),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불안-회피유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불안-저항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Miyake et al., 1985), 

이스라엘의 키부츠 영아들도 불안-저항 유형

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van IJzendoorn et al., 

1992). 실험실이 아닌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애

착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 Q-sort(AQS)를 사용

한 비교 문화연구(Posada et al., 1995)에서도 영

아의 안전기반 행동이 모든 문화에서 나타난 

범 문화적 현상이었지만, 안전기반 행동의 세

부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안

정성 분포도에 있어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나

타났다. 최근 한국과 중국, 미국 가족을 대상

으로 영아기 육아에 대한 문화 간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살펴본 유가효(1995)의 연구에서도 

영아기의 육아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

된 양육행동과 양육신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체계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애착과 아동연구에 있어 연구 대

상의 문화적 독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

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애착

은 생물학적 토대 위해 형성된 정서적 결속으

로서의 부모 자녀 관계이지만, 애착을 구성하

는 구성요인 내에 생물학적 보편성과 문화적 

독특성이 함께 공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개념 중 그동

안 도외시 되었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을 특별히 한국적 상황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그중에서도 영아(1개월

-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척도개발은 척도의 구인개발과 타당화

를 위해 총 5차례의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수

집 연구대상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구인개발을 위해 먼

저 예비조사(2회)와 사전조사(1회)를 실시하였

으며, 심층면접과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어머

니애착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장소와 약속시간을 정한 

후에 실시하였으며, 신생아를 자녀로 둔 어머

니의 경우 산후조리원의 협조를 받아 연구자

가 직접 방문하였다. 심층면접에 소요된 시간

은 어머니 한 분 당 20-30분 사이였다. 

  본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의 10개구(강남구,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동작구, 중랑구, 양천

구, 은평구, 서초구, 송파구)와 인천시, 성남시, 

시흥시, 광명시 등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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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목  적 대  상 측정방법 표본 수

1
척도

구인

개발

예비조사 1 15일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심층면접 12명

2 예비조사 2 8일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개방형 질문지 34명

3 사전조사 1개월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설문지 35명

4 척도

타당화

본조사 1개월 - 24개월 영아의 어머니 설문지 417명

5 재검사 본조사 표본에서 재 표집 설문지 88명

표 1. 자료수집 과정 별 연구대상

있는 어머니를 유의 표집 하였다. 해당 지역

의 어린이집과 병원(소아과), 백화점, 종교기

관, 보건기관에서 실시하는 육아강좌와 영아

전담 놀이기관 등과 같이 대상연령의 어머니

들이 모인 장소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1개월～24개월까지의 영아를 자

녀로 둔 어머니에게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

부하였고, 437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기재되었거나 자녀의 연령이 본 

연구의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결과, 417부의 자료가 최종 선택되었다.

  본조사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영아(1-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연령 범위는 22세에서 42세 까지였

으며, 이 중 31세에서 35세 사이의 어머니가 

216명(51.8%)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의 경

우, ｢대졸｣이 가장 보편적이었다(64.3%).

  어머니의 취업 유형을 살펴본 결과 직장을 

나가는 어머니가 165명(39.6%), 가정에 있는 

어머니가 252명(60.4%)으로, 가정에 있는 어머

니가 취업을 한 어머니 보다 다소 많았다. 또

한 취업유형의 경우 사무직(30.5%)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영업/기술자, 전문직의 

순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

도의 개발과정에 있어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를 함께 살펴보았

다.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

  양육태도척도(MBRI)는 Schaefer가 주도하였던 

버클리성장연구(The Berkeley Growth Study)에 의

해 캘리포니아 대학의 아동복지(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f Child Welfare)에 참여한 정상아

동과 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출생 직후부터 

3년 동안 관찰ㆍ개발된 척도이다.

  총 28개의 구성개념(상위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무시, 협동성, 

어머니의 의존성, 어머니의 사회성, 긍정적 평

가, 주부역할 거부, 어머니의 흥분성, 어머니

의 사회적 고립, 간섭, 평등주의적 태도, 결혼

의 만족도, 자녀를 짐으로 여김, 의존성 조장, 

어머니의 근심과 불안, 처벌성, 긍정적 정서 

상태, 정서적 개입, 통제 시 엄포사용, 자율성, 

지나친 접촉, 엄격성, 어머니의 지적수준 지각, 

(자녀에 대한)애정표현, 학업성취요구, 의사 소

통성, 어머니의 퇴행성, 긍정적 모아관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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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등 이다. 이들 28개의 구성개념은 다시 

각각의 하위문항들(4-8개)로 이루어져, 총 154

개의 문항들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

윤수, 2003 재인용).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자

율적인 경향이 강하며, 낮을수록 거부-통제적

인 경향이 강하다.

  MBRI는 Becker(1964), Mussen과 동료들(1969)

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원영(1983)이 각 문항의 하위문항 간 상호상

관도를 살펴보았다. 이처럼 타당도가 확보되

어져, MBRI는 국내에서 어머니 양육태도를 살

펴본 최근의 연구들(김윤수, 2003; 안연경, 

2005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BRI의 내용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구성개념과 문항 수가 너무 많

고 일부 문항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

도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28개의 구성

개념 중 특별히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

도와 관련된 구성개념(상위문항)인 ｢무시(5문

항)｣와 ｢긍정적 평가(4문항)｣, ｢자녀를 짐으로 

여김(4문항)｣, ｢정서적 개입(4문항)｣, ｢애정의 

표현(5문항)｣, ｢긍정적 모아관계(3문항)｣ 등 6

개의 구성개념(상위문항)과 각각의 구성개념을 

나타내는 하위문항 25개를 추출하였다. 구성

개념과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3인과 어머니 

10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 25개 하위문항에 대해 나타난 Cronbach의 α

값은 .81이었다.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의 공인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BRI와 함께 

Müller(1994)의 모아애착척도(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MAI)를 사용하였다. Müller(1994)는 다

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MAI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Müller의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 α값은 .85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

다. 4점 척도이며 31문항으로, 점수의 범위는 

31점에서 124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

아에 대한 어머니의 모성애착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국내에서는 한규은(2001)과 이상미(2003)가 번

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의 α값은 한규은의 연구에서는 .89, 이상미의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

난 Cronbach의 α값은 .91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표 2 참조). 먼저 1단계에서

는 오늘날 어머니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ㆍ잠재적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애착관련 문헌과 전통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영아(2주-24개월)를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005년 2월 10일부터 3

월 5일 까지 심층면접과 개방형 설문지를 배

부하였다.

  2단계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측정도구

의 척도문항제작과 사전조사 단계로, 먼저 1

단계에서 추출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 구인들을정리하였다. 그 결과, ｢보호｣

와 ｢신체적 접촉추구｣, ｢긍정적 정서(기쁨, 기

대감)｣, ｢결속(일치성)｣, ｢온정｣, ｢희생(헌신)｣,｢

근접추구/분리불안｣등의 7가지 잠재구인이 자

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구인으로 분석되었

다.

  문항 작성은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10인(박

사학위 소지자)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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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과  정 목  적 방  법 내용 및 비고

1단계

문헌

조사
어머니 애착의

이론적ㆍ잠재적

구성개념 파악

국내외 애착관련 문헌과 

척도분석

문헌탐색에 의한 구인추출

 : 보호, 접촉추구, 긍정적 정서, 

결속, 민감성, 근접성(근접추구)

한국전통문헌 분석

전통문헌분석에 의한 구인추출

 : 온정(절대적 보호와 관대함), 

희생(헌신), 희생을 넘어선 긍정적 

정서(기쁨, 기대감), 결속(일치성)

예비

조사

어머니와의 심층면접과

개방적 설문지 실시

면접/설문에 의한 구인추출

 : 보호, 희생(헌신), 신체적 접촉

추구, 긍정적 정서, 냉담, 근접추

구/분리불안 

2단계

척도

문항

제작

1) 예비구인과 예비

문항 구성

2) 예비구인과 예비

문항의 적절성 논

의

예비구인 구성

아동발달 전문가(10인)와 아동관

련학과 전임교수(7인)와 논의.

1차 예비문항 

구성(101문항)

2차 예비문항

구성(60문항)

사전

조사

척도문항의 난이도와

적절성 검증

어머니(35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60문항) 

사용.

3단계 본조사 본조사
어머니(417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척도타당화 과정에서 어머니애착

구인(8요인)과 문항(50문항) 추출.  

4단계 재검사 재검사
어머니(88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실시

본조사 연구대상 중 88명을 재 

표집하여 재검사 실시.

표 2.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 절차

1차적으로 작성된 예비문항(101문항)은 다시 

전문가들(아동발달 관련학과 교수 7인)과의 협

의 과정을 통해 표현이 중복되었거나 모호한 

문항들을 검토하여 60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어머니(35명)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사전조사 시 척

도문항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

아, 60문항을 어머니 애착 척도 예비문항으로 

정하였다.

  3단계는 본 조사단계로, 2005년 8월 26일부

터 9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조사 결과 총 50문항이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으로 추출되었다. 본 조사에서 추출된 어

머니애착척도는 MBRI와 MAI와의 공인 타당도

와 함께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

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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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내적일관성 신뢰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Cronbach'α

반분검사 신뢰도

split-half reliability
반분검사 신뢰도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

test-retest reliability

Karl Pearson의 단순적률상관계수

* 본 검사 실시 3주 후 재검사 실시

타당도

내용 타당도 

cont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와 전공교수(총 17인)

  - 척도의 하위구인과 문항의 적절성 논의.

구인 타당도 

construc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탐색적 요인분석 : 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 직교모형(Varimax 방식)

공인 타당도 

concurr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MBRI와 MAI와의 상관계수  

(1) Schaefer의 양육태도척도:MBRI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2)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 : MAI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표 3.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단계로서, 2005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본조

사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한 어머니 중 88명의 

어머니들에게 다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질문지를 배부ㆍ수거 하였다. 

자료분석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측정척도의 신뢰

도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지수인 Cronbach'α와 반분검사 신

뢰도(split-half reliability),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

뢰도(test-retest reliability)를 구하였다. 영아에 대

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타당도는 전문가들의 

문항내용 분석을 통한 내용타당도(content- 

related evidence of validity)와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타당도(construct-related evidence of validity), 

그리고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타 검

사도구와의 관계성을 살펴 본 공인타당도

(concurrent-related evidence of validity)를 통해 검

증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 먼저 척도문항의 

적절성을 살펴보고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 척도의 총점과 개별 문항 간 상관, 그리고 

척도화 분석에서 개별 변수와 그 변수를 제외

한 척도와의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을 살펴보았다.

  또한 Kaiser-Meyer-Olkin(KMO)와 Bartlett의 구

형성 검증 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

합한 자료인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

통요인분석 중 주축요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

며,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선택하였다. 위에 제시된 타당도와 신뢰도 검

증방법은 표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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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신뢰도

반분 

신뢰도

N=417  

Cronbach' α

N=417   

검사-재검사 

신뢰도

N=88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88 .94 .92

Ⅲ. 연구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합

치도와 반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인 Cronbach의 α값을 구한 결과 

.94로 매우 높게 산출되었으며, 척도의 문항을 

반분하여 이들 점수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반

분신뢰도는 .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영아

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재검사는 본조사 

실시 3주 후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검사-재검

사 신뢰도는 .92로, 어머니 애착 척도는 시간

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타당도

  내용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 전문가(박사학위 

이상) 10인과 관련학과 전임교수 7인, 연구방

법 전문가 1인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 받았다. 전문가집단에서는 먼저 문헌연

구(애착관련문헌, 한국전통문헌)와 2차에 걸친 

예비조사(심층면접, 개방형 질문지) 과정, 그리

고 이들 과정을 통해 추출된 어머니 애착 잠

재구인과 예비문항(101문항)에 대해 살펴보았

으며, 특별히 어머니 애착에 대한 개념정의와 

구성요인의 적절성과 대표성 등을 보완ㆍ검증

하였다. 전문가들과의 협의 하에 구성된 요인

과 문항은 1개월-24개월 영아의 어머니들(34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도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에게 각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문항 적

절성과 이해도를 살펴본 결과, 척도문항에 대

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타당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11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누적 설명 분산은 63.19%로 나타났

다. 요인분석 시 요인의 수는 일반적으로 스

크리 검사와 누적 분산비율, 그리고 해석 가

능성을 함께 고려한다(허경옥 외, 2003).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이들 기준들을 고려하여 요

인 수를 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8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

인의 수를 8로 지정한 후, 요인 구조를 산출

하였다. 직각회전(Varimax) 결과, 이들 8요인의 

설명 변량은 49.27%로 나타났다. 산출된 요인 

구조와 요인 부하량은 요인별로 표 5에 제시

하였다.

  이들 요인 별 문항들을 살펴보면, 먼저 1요

인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지며, 아이가 웃을 때 특

별한 감정을 느끼고,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

음이 기쁘고, 내 아이가 소중하며, 사랑스럽다

는 문항들에 나타나 있듯이, 1요인은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잠재적 구성개념에서 명명한 ｢긍

정적 정서｣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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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어머니 애착 척도 최종문항의 요인 고유치 및 설명분산(50문항) 

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5 6 7 8 ℎ
2

37. 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701 .298 .119 .018 .137 .079 121 .161 .687

38. 내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694 .250 .173 .067 .069 .084 .014 -.009 .620

40. 내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다. .654 .229 .279 .130 -.013 .109 .136 .222 .691

36. 나는 아이의 외모와 관계없이 내 아이가 제일

   예쁘다.
.629 .104 .079 .200 .139 .163 -.029 -.022 .574

35.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하다. .608 .185 .072 .048 .199 .044 .260 .364 .741

34. 나는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 .607 .239 .117 .031 .177 .053 .184 .345 .733

42. 내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즐겁다. .560 .115 .233 .130 .038 .191 .164 .156 .603

44. 내 아이 또래의 다른 아이를 보기만 해도,

   내 아이가 생각난다.
.556 .105 .193 .317 .017 .163 .111 -.145 .565

33. 나는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 .482 .217 .043 .171 .137 .086 .205 .431 .632

41. 내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볼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459 .162 .392 .103 .120 .107 -.090 .105 .499

43. 좋은 물건(장난감, 옷, 아이용품)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아이 생각이 난다.
.434 .067 .168 .341 .119 .184 .146 .064 .532

16. 나는 내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길 좋아한다. .226 .764 .109 .157 .140 .220 .028 -.033 .744

18. 나는 내 아이와 마주보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086 .712 .212 .120 .212 .228 .061 .137 .710

15. 나는 아이에게 뽀뽀해 주는 것을 즐긴다 .281 .705 .071 .143 .032 .057 .152 .087 .669

17. 나는 내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229 .683 .272 .044 .166 .106 .102 .098 .659

14. 나는 아이를 안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175 .652 .149 .206 .016 .108 .165 .081 .608

19. 나는 내 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179 .613 .146 .239 .157 .180 .031 .149 .623

20. 나는 내 아이의 미소에 행복감을 느낀다. .372 .509 .106 .136 .102 .099 .120 .106 .552

45. 내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도 예쁘다. .290 .157 .569 .025 .058 .065 .086 -.004 .550

46.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아이에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109 .210 .533 .101 .215 .162 .090 .017 .487

26.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난다.
.246 .168 .504 .084 .204 .073 .061 .249 .498

24.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아이에게 주고 싶다. .299 .123 .483 .322 .107 .127 -.001 .14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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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5 6 7 8 ℎ2

23.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면 일어난다. .245 .166 .403 .400 .054 -.005 .115 .009 .469

55. 아이가 기운이 없으면 나도 속상하고 우울하다. .245 .150 .368 .167 .161 .083 .279 -.002 .418

21. 나는 내 아이의 대변도 예뻐 보인다. .250 .346 .355 .257 .149 .144 .018 .154 .560

22.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250 .126 .355 .148 .205 .107 .157 .077 .580

53. 나는 내 아이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228 .231 .328 .258 .134 .059 .322 -.001 .472

28. 아이로 인해 내 삶이 엉망이 된 것 같다. -.007 -.075 -.325 .078 .001 .016 -.243 -.177 .383

 7.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지 걱정된다. .103 .086 .058 .629 .327 .010 .050 .053 .519

13.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생각을 자주 한다. .042 .322 .197 .611 .240 .092 .151 .149 .610

 9.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 생각에 가능한 빨리 

오려고 노력한다.
.073 .150 .060 .543 .264 .054 .078 .089 .438

10.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다. .186 .250 .093 .529 .099 .006 .136 .104 .492

 3. 아이가 잠이 들었거나 혼자 놀이할 때에도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자주 살펴보곤 한다.
.126 .012 .155 .213 .685 .116 .121 .028 .577

 2.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라도, 아이의 

필요를 우선해 준다.
.028 .155 .170 .155 .653 .036 .100 .111 .511

 4. 나는 집안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 눈

으로 확인한다.
.158 .039 .138 .236 .625 .156 .248 -.001 .590

 1. 나는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신경이 가장 많이 

간다.
.121 .175 .067 .142 .447 .063 .032 .114 .476

 5. 내 식사 보다 아이 식사(이유식, 우유) 준비에 더 

신경이 쓰인다.
.079 .237 .187 .173 .433 .069 .114 -.000 .407

58. 옹알이나 말소리에 같이 반응(응답) 해준다. .228 .228 .119 .054 .196 .688 .164 .057 .644

52. 아이와 나는 한 몸 같이 느껴진다. .176 .097 .073 .277 .173 .673 .061 .249 .577

59. 나는 내 아이의 행동이나 반응을 말로 표현해 

준다.
.162 .289 .124 .085 .069 .673 .046 -.009 .548

57. 나는 나 아이의 미소에 같이 반응(응답) 해준다. .280 .285 .163 .069 .188 .480 .179 .188 .599

60. 나는 내 자신이 아이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264 .229 .119 .214 .095 .380 .186 .203 .526

54. 여러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아이(모습이나 울음소

리)는 금방 알 수 있다.
.224 .115 .256 .311 .120 .342 .092 .064 .499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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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내용
요인

1 2 3 4 5 6 7 8 ℎ
2

50. 솔직히 나는 내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다. -.264 -.180 .007 -.101 -.149 -.072 -.614 -.036 .480

49. 나는 내 아이에게 무관심한 편이다. -.111 -.159 -.106 -.123 -.145 -.090 -.613 -.143 .456

48.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땐, 솔직히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
-.054 .030 -.278 -.104 -.136 -.100 -.379 -.020 .430

51. 피곤할 땐,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

이 든다.
-.036 -.160 -.260 -.030 -.128 -.173 -.364 -.012 .405

32. 나는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346 .128 .096 .170 .040 .057 .067 .467 .522

31.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다. .190 .171 .307 .238 .117 .088 .131 .477 .518

30. 내 시간에 있어 아이와 관계된 일이 가장 우선

순위이다.
.103 .212 .275 .301 .273 .136 -.024 .342 .512

표 5. 계속

  2요인은 총 7문항으로, 아이의 눈을 들여다

보길 좋아하고, 아이와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

를 하는 것을 즐기며, 아이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것을 즐

긴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잠재적 구성개념에서 명명한 ｢접

촉추구(접촉을 즐김)｣와 일치한다.

  3요인은 10문항으로,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

도 예쁘고, 내 기분이 안 좋아도 아이에게는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온정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온정은 

단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만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잠을 못자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면 일어나며, 아이가 아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어머니의 자기희생

적이며, 절대적인 따뜻함이다. 어머니의 이러

한 절대적인 온정을 본 연구에서는 ｢자기희생

적 온정｣으로 명하였다.

  4요인은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잘 

있는 지 걱정되고, 아이 생각을 자주하며, 아

이 생각에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오려고 노력

하고,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보고 싶

다는 문항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아이와 떨

어져 있을 때 불안하고 빨리 아이가 보고 싶

은 어머니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잠재적 구성개념에서 명

명한 ｢근접추구(분리불안)｣에 해당되어지며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요인은 총 5문항으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잠재적 구인들 중 아이의 건강과 그리

고 안전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아이

가 잠이 들었거나 혼자 놀이할 때에도 자주 

살펴보고,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에라도 

아이의 필요를 우선하며, 집안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문항들이

다. 또한 아이의 영양과 건강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내 식사 보다 아이 음식 준비에 

신경이 더 쓰인다. 이러한 5요인은 본 연구의 

잠재적 구성개념들 중 ｢보호｣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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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요인타당도                                        (N=417)

긍정적 

정서

접촉

추구

자기희생

적 온정 

근접

추구
보호

결속

(일치성)
냉담 기대감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총점
.82

***
.77

***
.87

***
.75

***
.66

***
.74

***
-.51

***
.70

***

***
p<.001

  6요인은 6문항으로 잠재적 구성개념들 중에

서 ｢결속(일치성)｣과 일치하였다. 아이와 한 

몸 같이 느껴지고, 아이의 옹알이나 말소리에 

같이 반응하며, 아이의 미소에 함께 반응하여 

주고, 여러 아이들 속에서도 내 아이의 모습

이나 울음소리를 바로 알 수 있는, 즉 어머니

와 아이와의 결속(일치성)을 나타내는 구성개

념이다. 

  7요인은 아이에 대해 별 느낌이 없고, 무관

심하며, 피곤할 땐 아이가 귀찮을 뿐만 아니

라, 아이를 돌보지 않는 ｢냉담｣의 개념이 4문

항으로 새로이 묶여졌다. 

  8요인은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

는 일이며,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내 아이가 자랑스럽다는 등의 문항들로 

구성된 ｢기대감｣요인으로, 3문항이다. ｢기대감｣

요인은 전통문헌 분석 시 한국의 전통적인 애

착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머니 애착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긍정적 정서｣와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분리불안)｣, ｢보호｣, ｢결속(일치성)｣, 

｢냉담｣, 그리고 ｢기대감｣등의 8요인이 추출되

었다.

  다음은 구인타당도에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에서 추출된 8가지 구성요인의 요인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

이 총점과 하위구인 점수와의 상관을 나타내

는 요인타당도는 절대값 .51에서 .87 사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요인분석과정에서 

추출된 8가지 하위구인들과 영아에 대한 어머

니 애착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하위 

구인들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적절히 

설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하위구인 

중 ｢냉담｣요인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총

점과 부적 상관(-.51)이 나타남으로써, 어머니 

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 2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

겨진다. 아울러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

도의 상관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MBRI) 보

다 모아애착 척도(MAI)와 높게 나타나고, 어머

니의 양육태도척도(MBRI)와 모아애착 척도

(MAI)의 상관 역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AI의 상관 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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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MBRI, 

      MAI와의 상관관계             (N=417)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MBRI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

모아애착 척도(MAI)

.51
***

.79
***

.48
***

***
 p<.001

척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와는 구별되는 

애착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임을 나타내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을 기존의 자녀 중심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 특별히 한국어머

니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

였다.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대

표하는 요인으로는 1요인 ｢긍정적 정서｣, 2요

인 ｢접촉추구(접촉을 즐김)｣, 3요인 ｢자기희생

적 온정｣, 4요인 ｢근접추구(분리불안)｣, 5요인 

｢보호｣, 6요인 ｢결속(일치성)｣, 7요인 ｢냉담｣, 

그리고 8요인 ｢기대감｣ 등 총 8개의 하위 요

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들을 토대로 어머니 애착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주 양육자에 대한 

영아애착은 어머니와 자녀간의 정서적 결속

(애착)이라는 공통의 특성과 함께 서로 구분되

어지는 하위요인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접촉추구｣와 ｢근접추구(분리불안)｣요인은 어

머니 애착과 영아애착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

통요인이지만,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은 영아애

착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 애착의 독특

한 구성 요인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소원

이 잠 한번 푹 자보는 것이라는 말처럼, 스스

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어린 영

아를 양육하는 것은 주 양육자, 즉 어머니의 

커다란 희생을 매개로 한다. 어머니의 개인적

인 시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머니는 

영아를 양육하는 데 24시간 매달린다. 영아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어머니

의 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기에, 시대나 문

화에 관계없이 모든 영아는 어머니의 보살핌

과 보호를 유발하는 특성(근접추구, 분리불안, 

울음, 미소 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영

아의 주 양육자에 대한 이러한 내재화된 특성

을 Bowlby는 영아의 애착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이러한 영아의 보호적 기능이 영아애착의 

주요 구성개념이라면, 어머니 애착의 주요 구

성개념은 내 자녀를 통해 느끼는 어머니들의 

｢긍정적 정서｣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아이

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며, 아이가 

웃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아이를 생각

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내 아이가 소중하며, 

사랑스럽다는 문항들에 나타나 있듯이, 이러

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는 자녀양육의 고

달픔과 어려움을 희생이나 고통으로 느끼는 

것 이상의 기쁨의 정서이다. 이 기쁨은 전통

문헌 분석에서도 전통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의 주요 구성개념 중의 하나였다. 전통사

회에서는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무

엇보다 큰 기쁨이었으며, 이것은 주 양육자가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과 희생을 넘어설 정

도의 큰 정서였다. 이러한 ｢긍정적 정서｣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구성하는 가장 큰 

1요인으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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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영아에 대한 한국 어머니 애착을 나

타내는 구성요인은 서구의 애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희생적 온정｣요인과 ｢기대감｣요인은 전

통문헌 분석에서는 애착 구성개념으로 나타났

으나, 서구에서 개발된 애착 척도에서는 포함

되어 있지 않았다. ｢자기희생적 온정｣은 어머

니 애착의 구성개념 중의 하나인 ｢보호｣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호가 아이의 건강과 영양, 

안전에 대한 어머니의 일반적인 관심이라면 

온정은 어머니의 보다 따뜻한 보살핌이다. 또

한 이 온정은 단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만

을 의미하지 않았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이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잠을 못자 피곤

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일어나며, 아이가 아

픈 것을 볼 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어머

니의 자기희생적이며, 절대적인 따뜻함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절대적인 온정을 본 연구에

서는 ｢자기희생적 온정｣으로 명하였다.

  영아의 발달 특성 상 하루 종일 아이를 돌

봐야 하기에, 어린 자녀의 양육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겹다. 그러나 한국의 어머니들은 어

머니 자신이 피곤하고 지쳐도, 그리고 양육에 

따른 수면부족으로 힘들어도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

고 싶은 강렬한 자기희생적 온정을 나타냈다. 

이처럼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 자녀에게 

나타내는 절대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온정은 서

구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 이상이다.

  이 ｢자기희생적 온정｣은 전통문헌 분석에서

도 도출되어진 어머니 애착개념으로, 전통적

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영아기에 해당하는 유

유아기(乳幼兒期)의 자녀에 대해 약하고, 어리

고, 깨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여, 어린자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보호와 관대

함이 특징이었다. 전통문헌 분석에 의하면, 이

러한 어머니의 자기희생적 온정은 특별히 아

이가 아플 때에 더 절실하게 표현되었다. 아

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하고, 아이의 고

통을 차라리 대신 하기를 바랄 정도로 아이의 

아픔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는, 이러한 ｢희생

적 온정｣은 오늘날 영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

들과의 면접에서도 나타남으로써, 오늘날까지

의 어머니 애착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한편 아이양육은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며, 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기대감｣요인 또한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전통적인 애착 구성개념이다. 전

통사회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 자녀에 대해서

도 예를 갖추어 대하였으며, 특히 아들을 처

음 만날 때에는 점을 쳐서 길한 사람(吉士)이 

아이를 안고 또한 활쏘기를 맡은 사람이 하늘

ㆍ땅ㆍ동ㆍ서ㆍ남ㆍ북의 방향으로 6번 쏘았다. 

이는 아이가 커서 원대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

하는 의미로, 아이에 대한 존중과 기대감의 

표현이었다. 이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애정의 

대상인 서구사회와는 다른 애착개념으로, 전

통사회에서 아이는 “사랑스럽다”, “예쁘다”는 

애정의 대상 이전에 집안과 가문을 이어갈 매

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 따라서 서구의 

애착과는 다른 구성개념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이 생물학적 토대 위에 형성된 범 

문화적이며 보편적인 정서적 결속으로서의 부

모 자녀 관계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은 한 

사회의 가치체계와 관련된 문화적 차이로 인

해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Grossmann et al., 1985; Miyak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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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85; Posada et al., 1995; van IJzendoorn, & 

Kroonenberg, 1988)들을 지지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

착 척도는 일련의 신뢰도와 타당화 과정을 통

해 개발되었다.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과정에

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신뢰

도는 내적 합치도와 반분 신뢰도, 그리고 검

사-재검사 신뢰도 등의 모든 신뢰도검사에 있

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88～.94), 특히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가 어머니

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행동 측정이 아닌, 어

머니의 애착태도 측정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

진다. 어머니의 애착태도는 어머니 개인과 그

리고 어머니가 속한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

타나는 가치관과 신념이 내재됨으로써, 지속

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이기숙 외, 2004 재인용). 문화적 

가치관과 신념체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결정화되어짐으로써(유

가효, 1995), 상황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착태도를 통해 어머니 애

착을 측정한 본 척도는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애착의 타당도

를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 그리고 공인타

당도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chaefer의 어머니양육태도척도(MBRI)와 Müller

의 모아애착 척도(MAI) 등 2가지 척도와의 관

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아에 대한 어머

니 애착 척도와 Müller의 모아애착 척도(MAI)와

의 상관(.7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으

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

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인타당도는 척도점수와 기존의 

타당성을 입증 받은 척도점수와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는 방법이다. 

공인타당도 계수가 .8이상이면 그 척도는 타

당도가 있다고 한 Kubiszyn과 Borich(1993)의 주

장(성태제, 1998 재인용)을 토대로 할 때, 영아

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의 공인타당도는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와 어머

니양육태도척도(MBRI)와의 상관이 비록 통계

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 그 수치가 Müller의 모

아애착 척도(MAI)와의 상관과는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MBRI)와 모아

애착 척도(MAI)의 상관 역시 영아에 대한 어

머니 애착 척도와 MAI의 상관 보다 낮게 나

타남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척도

와는 구별되는 애착관계를 측정하는 척도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애착과 모

의 양육태도가 유사하지만 서로 구분되는 다

른 개념의 척도임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머니 

애착 척도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을 양

육태도(양육자의 민감성) 중의 하나로 개념화 

하였던 기존의 애착연구에서 벗어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이 어머니에게 생물학적으

로 내재된 정서적 결속으로, 양육태도와는 구

별된 <애착>임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서구의 

애착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한국적 하위

구인이 추출됨으로써, 애착에 있어 문화적 독

특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74  인간발달연구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

본의 표집 과정에 있어 모집단의 특성과 지역

을 고려한 표집이 아닌, 서울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의 편의에 따른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어머니 애착 척도의 요인

타당도 과정에서 요인분석 후 하위구인과 문

항을 추출할 때, 일부 문항은 고유치가 하나 

이상의 요인들에 높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

의 해석 시 보다 주의가 요구된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

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개인차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애착은 긍정적 

속성과 부정적 속성의 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 개념임이 나타났다. 특히 자녀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개인차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

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정적 구인에 대한 규명

이 필요하기에, 다음 연구에서는 냉담과 같이 

부정적 구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앞으로의 다양한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과 함께 척도개발과정에서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과정의 표집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에서 밝혔듯

이, 어머니 애착의 하위구인 점수가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에 대

한 한국어머니의 애착이 높다는 해석과 동시

에, 척도의 선별적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어머니 애착

에 대한 척도개발이기에 앞으로의 연구를 통

해 점차 검증되어지겠지만, 이러한 문제제기

의 원인은 무엇보다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되

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월령만을 고려하여 서울과 수도권 지

역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을 하였지

만,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계층과 지역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이 고려되어지기를 바라는 바이

다.

  넷째,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취업이 

점차 보편화되어지고 있음이 본 연구에서 나

타났다. 여성의 취업은 시대적인 흐름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24개월 미

만의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이 40%를 

육박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영아애착과 영

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의 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어머니의 취업이 어머니에 

대한 영아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아직

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더욱이 선행연구들

에 의하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이 영아

애착 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형성되어지기에, 

어머니의 취업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시도가 필요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서구의 어머니 애착과 한국어머

니의 애착은 동질적이면서도 이질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어머니 애

착의 모든 개념이 서구적 개념만으로는 설명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과 애착은 문화 마다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구 중심의 애착 척도를 사용

하여 연구결과를 해석 할 때는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앞으로 이루어질 다

양한 애착 척도개발과 애착연구에 있어 문화

적 보편성과 독특성이 고려되고, 우리의 삶과 

현실적 문제에 기초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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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ther's Attachment to her Infan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Attachment Inventory 

Hyun Joo Hwang               Ock 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mother's Attachment Inventory 

(KMAI).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17 mothers resided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 The KMAI items were identified from the review of  literature and interview of Korean mother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explanatory factor 

analy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 the KMAI developed appropriately measures the modern Korean 

mother attachment to her infant, (b) the factor that best represented the KMAI was positive emotions, 

and (c) Two factors that constitute the KMAI, self-sacrificing generosity(warm care)and expectations, did 

not appear in research or scales of the western society. The investigation is significant in that though it 

derived from the research on the attachment of the child towards his/her main caregiver,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at of the mother towards her child, which had been neglected thus far. It is true 

that attachment i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s a pan cultural and universal emotional unity formed 

on top of a biological basis however, biological universality and cultural individuality exist together within 

the factors that constitute attachment. Put differently, attachment is a biological trait inherent in all of 

mankind, but the specific expressions of such attachment show some differences among different cultures, 

due to the cultural differences related to child rearing practices. 

Key word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MAI, maternal attachment,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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